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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생활

이 일상화되었다. 한 때 일회용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경우 또한 발생하였다. 이로인해 마스크

를 한번 쓰고 버리지 않고, 여러분 재사용하는 경우 또한 늘

었다. 하지만 마스크 내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로 인해 오염이 

되면 습하고 따뜻한 마스크 내부는 균이 성장하기 매우 적절

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 자체에 항균성을 부여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주로 은을 이용한 항균성이 연구되었는데, 최근에는 구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구리의 항균성이 뛰어나고, 은에 비

해 저렴하며 지구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구리를 이용

한 항균성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항균성은 나

노입자로 제조하였을 때 그 항균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구

리나노입자를 섬유 표면에 도입하여 항균성을 부여하고자 한

다.

 

2. 실험방법

2.1 마스터배치 제조

전기선 폭발법으로 제조된 구리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5wt%의 PP계 마스터 배치를 제조하였다.

2.2 멜트블로운 부직포 제조

멜트블로운 공정은 5wt%의 구리입자를 함유하는 마

스터배치와 PP수지 펠릿을 이용하여 20배, 10배, 6.6

배, 5배, 2.5배씩 희석하여 각각 0.25wt%, 0.5wt%, 

0.75wt%, 1wt%, 2wt%의 부직포를 제조하였으며, 

공정온도는 250°C에서 진행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0.5wt% 270°C의 공정온도를 가지는 부직포 또한 

제조되었다. 너비는 1 M, 길이는 30 M를 가진다. 부

직포의 평량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38~40 g/m2이다.

2.3 항균테스트

부직포 항균 테스트는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

험방법”(KS K 0693)의 방법을 참조하였으며, 5x5 

cm2의 크기로 부직포를 재단하여 진행하였다. 균액과 

PP의 습윤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5% 첨가하였다.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배양시킨 균액에 0.5 ml 비이온성계면활성제 (Tween 

80)와 9 ml saline 용액을 섞은 후, 희석시킨 균액 0.2 ml를 

구리나노입자가 함유된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제조와 항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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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리기반의 나노입자들은 뛰어난 항균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항균성 부여를 위하여 PP수지에 구리나노입자를 
함침시켜 부직포를 제조하였다. 부직포를 제조하는 방법은 멜트블로운 방식을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제조온도를 250
도, 270도 두가지 변수를 주어 비교하였으며, 부직포 내의 구리입자의 함량을 조절하여 0.25wt%, 0.5wt%, 0.75wt%, 
1wt%, 2wt%로 함량을 늘려가면서 생산하였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제조된 부직포의 
표면을 관찰하였으며 항균테스트는 텍스타일 재료의 항균성 시험방법 (KS K 0693)을 참조하여 구리입자 함량별로 
진행하였으며, 부직포의 함침액을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기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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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에 적가함.

2) 대조군은 PP만으로 제조된 부직포를 이용하여 두가지 방

법으로 제조됨. 

3) 즉시 대조군은 균액을 적가한 후, 즉시 10ml 멸균희석액

으로 희석시켜 건조배지에 배양됨.

4) 18시간 대조군은 균액을 적가한 후, 18시간동안 배양을 

시킨 후, 희석시켜 건조배지에 배양됨. 

5) 실험군은 18시간 대조군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됨.

각 대조군 및 실험군은 건조배지에 1 ml 적가하여 37°C 

24h 조건에서 배양됨. “18시간 대조군”의 생균수가 “즉

시 대조군”의 수보다 31.6배 이상으로 증가하여야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임.

3. 결과 및 토론

SEM 측정으로 제조된 부직포에 존재하는 구리입자를 측정

해본 결과, 구리입자는 PP수지 내부에 둘러쌓인 형태로 존재

하였다. 또한 구리나노입자간의 응집으로 인하여 100nm가 

아닌 큰 덩어리의 형태로 수지 내부에 분포하였다.

항균테스트를 통해 생균수를 구해본 결과 즉시대조군은 

13,800개, 18시간 대조군의 생균수는 4,660,000개로 약 

338배차이가 나므로 균 성장의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0.25wt%~2wt%의 정균감소율은 99.94~99.96%로 농도별

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ICP를 이용하여 0.25wt%와 2wt% 부직포의 함침액의 구리

이온 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각각 non-detect (N.D.), 1.2 

mg/kg 으로 검출되었다. 이는 method detection limit인 1 

mg/kg의 값을 넘기지 못하여 0.25wt%에서는 검출이 안된 

것으로 구리이온에 대한 영향 분석은 불가능 하였다.


